
http://dx.doi.org/10.5392/JKCA.2014.14.07.226

중년 직장인의 퇴직 후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Study on Factors for Efficacy and Purpose of Starting Business after 

Middle Aged Workers' Retirement

최명화, 조성숙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노인복지학과

Myung-hwa Choi(mwsarang5629@hanmail.net), Sung-sook Cho(sscho49@hoseo.edu)

 요약

본 연구는 중년직장인의 퇴직 후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로서, 이들 

종속변수들과 창업자 개인의 혁신성, 성취욕구, 위험감수성향, 통제소재, 그리고 가족지지와의 관계를 분석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 및 경기지역에 근무하는 중년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총 346

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성취욕구, 위험감수성향 그리고 통제소재

가 강할수록 창업효능감이 높고 둘째, 혁신성, 성취욕구 그리고 위험감수성향이 높을수록 창업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가족지지는 성취욕구와 창업효능감 간에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

막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개인특성, 가족지지, 창업효능감 그리고 창업의도는 부분적으로 차이가 

났다.

■ 중심어 :∣창업효능감∣창업의도∣개인특성∣가족지지∣

Abstract

This study was intended to find out the factors affecting the efficacy and purpose of starting 

new business after their retirement of middle-aged office workers. The study also analyzed the 

relationship among these factors, founder's innovational mind, achievement desire, risk-taking 

mind and family support. For the purpose,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346 middle-aged 

employees working in Seoul and Kyonggi-do area.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personal 

achievement desire and risk-taking mind strongly affected the efficacy of starting new business. 

Second, innovational mind, achievement desire and risk-taking mind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purpose of starting new business. Third, family support had a moderate effect between 

achievement desire and the efficacy of the starting new business. 

■ keyword :∣Efficacy of Starting Business∣Purpose of Starting Business∣Personal Characteristics∣Family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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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급속한 경제성장과 의학 및 과학기술의 발전은 전 세

계적인 고령화 현상을 불러와 100세 장수가 보편화되

는 호모헌드레드(homo-hundred)시대가 눈앞에 다가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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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나라도 1903년 25.8세에 불과했던 평균수명이 

2012년 81.3세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노후가 점점 길어

지고 있어[1], 실제로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다. 하지

만 장수는 축복이지만 노후가 길어진 만큼 개인적· 사

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즉 고령화의 진전은 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우선, 노동공급측면에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고령

화에 따른 노동생산성의 저하 등으로 경제성장의 둔화

를 초래하고, 자본공급의 측면에서 볼 때는 저축율의 

하락으로 인한 가용자금의 감소와 투자 위축을 초래한

다. 그리고 고령화의 진전으로 사회적으로 부양해야 할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경제적으로 부양을 담당할 근로

계층의 비중은 감소하게 되어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 기대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퇴직 이후 소득보장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 되고 있다. 

즉 공적이전이 노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의 6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헝가리와 

프랑스가 소득 중 공적 이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85%로 

가장 높은 반면, 한국은 15.7%로 핀란드(15.0%) 다음으

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노인의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59%에 

달한다. 이상의 결과들은 한국노인의 빈곤상태가 심각

한 수준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소득수준의 향상과 

연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그 외에도 노동시장 정책 

및 세금제도의 변화, 적절한 의료·주거·사회서비스 등

의 다각적인 정책 개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노인의 소득수준의 향상은 정부차원의 각종 지원제

도나 정책적 배려를 통해서 어느 정도 달성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할 수 없다’는 옛말

처럼 개인 각자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다. 

즉 개인 각자가 일자리를 찾거나 아니면 스스로 일을 

만드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데 평생직장의 개

념이 실종되고 조기퇴직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는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일자리가 매우 제한

적이고 그 숫자가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 스스

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니어 창업이 그 대안이라고 하

겠다.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원이 실시한 국내 시니어들

의 창업관련 실태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 중 46%가 

창업에 대한 의사가 있으며 창업을 생각하지 않는 집단

에서도 63%는 경제활동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 잠정적으로 창업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으로 추론된

다(중소기업청). 따라서 실제 창업에 대한 이들의 니즈

는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55세 이상 인구 800만 명 중 비경제활동 인구가 456만 

명에 달하고 있으나(중기청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3

년도 50세 이상 창업자 수가 22,300 여 명(중기청 신설

법인 동향, 2013.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시

니어 창업이 매우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다. 조사에 의하

면 창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자금이 부족해서(30%), 

실패에 대한 부담감(22.6%), 창업자 마인드가 부족해서

(19.8%), 특별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0.8%), 창업

정보가 부족해서(9.4%)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이

들 요인들이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창업의도를 

저하시켜 실제 창업이 저조한 결과로 나타난다고 하지

만 이러한 조사결과로는 시니어창업이 저조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즉 보다 상세한 학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국내 시니어 창업에 대한 연구실적은 매우 희소한 편

이며, 그 중 창업의도 관련 연구는 불과 몇 편에 불과하

다. 예컨대, 한 연구에서는 퇴직 후 생활에 대한 전망이 

좋은 경우, 창업자 개인의 위험감수성향이 강할수록 창

업의도가 높고, 환경적 요인으로 창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고용불안정성이 높을수록 창업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위험감

수성향과 자신감 그리고 창업역량이 창업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그리고 창

업의도의 형성을 예측하고 창업의도가 창업행동으로 

실현되는 가능성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선

행변수들 가운데 하나인 창업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거

의 전무하다[4]. 이처럼 시니어 창업관련 연구들이 매우 

단편적이고 또 그 연구숫자가 한정되어 있어 시니어 창

업관련 정책적 의사결정이나 시니어 창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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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국내외 연구들은 대학생을 위시한 청년

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게

다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 연구결과들을 당장

의 창업실적을 높이고자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작금의 직장인들의 빠른 퇴직을 고려

하여, 40세 이상의 중년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은퇴 후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연구

를 계획하였다. 특히 사회적 자본이 창업의도 등에 많

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5], 시니어 창업에 가족 지지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

상하여 포함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다음과 같

이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중년 직장인들의 퇴직 후 창업효능감과 창업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

들 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중년 직장인들의 퇴직 후 창업효능감과 창업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의 관계에서 가족지지는 

조절역할을 하는가?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채택한 변수들은 차

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시니어 창업
창업이란 기업가(起業家)의 능력을 가진 개인이나 집

단이 사업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목적을 수립하여 적

절한 시기에 자본, 사람, 설비 및 원자재 등 경영자원을 

확보하여 제품이나 서비스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창업과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에서 50세 이상

의 시니어 창업가(senior entrepreneur)의 역할과 중요

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6]. 또한 국내 총 인구의 

14.6%에 달하는 약 712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

(1955-1963년에 출생한 세대)가 2010년에 대부분의 기

업 정년퇴직 연령인 만 55세에 달해, 이들의 은퇴 후 구

직난이 본격화 되면서 그 대안으로 창업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Arkebauer는 기업의 크기에 관계없이 기업을 경영하

는 50세 이상의 창업가의 창업을 시니어 창업가

(seniorpreneur)로 정의하였고[7], Baucus와 Human[8]

은 ‘제2의 경력 창업가(Second career entrepreneur)’라

고 정의하고 기존 창업이 아닌 50세 이상 시니어에 의

해 새롭게 창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Blackburn 등[9]은 50세에서 75세 사이의 시니어가 중

소기업을 창업하고 경영하는 개인을 ‘제3세대 창업가

(the third age entrepreneur)’로 정의하였으며, 우리나

라의 중소기업청과 호주의 통계국에서는 50세 이상을 

출발점으로 퇴직한 개인의 창업을 의미한다[10]. 이상

에서 살펴 본 정의들을 기초로 시니어 창업을 새롭게 

정리하면 ‘청·장년기에 직업활동을 하고, 퇴직한 50대 

이상의 경제활동이 가능한 시니어가 창업하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정부는 2010년부터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시니어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니어창업정책’을 본격시

행하고 있으며, 2011년 8월 이후 시니어 창업자 수가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나(중소기업청, 2013), 50세 이후 창

업자들(표본 284명)의 업종이 농림어업 33.8%, 도소매·

숙박 및 음식업 26.8% 등으로 나타난 박미현의 연구에

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다수 시니어 창업이 부가가치

가 낮은 영세한 생계형 서비스업종으로 종업원 10인 미

만의 자영업에 치우쳐 있다. 특히 50세 이후 창업자 중 

창업 전 업종과 현 업종이 다른 경우가 79.9%를 나타내

고 있어 창업의 생존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실정이다[11]. 그리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시니어 

창업자들이 자영업에서 이탈시 인적자본 등에 있어 매

우 취약하기 때문에 다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 어려

워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 창업자들의 상황

이 심각해질 수 있다[12].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국내 시니어들의 창업이 다

소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보고는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

겠으나 그 실적이 매우 미약하고, 창업이 부가가치가 

낮은 영세한 생계형 자영업이 주를 이루고, 또한 시니

어 창업자의 비경험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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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염려스럽다고 하겠다. 따라서 보다 많은 시니어가 

창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생존 가능성이 높은 건전한 

창업을 시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강력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즉 은퇴를 앞 둔 중년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은퇴 후 창업하는 것에 대해 어떤 생

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적극적으로 창업을 하는데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하

겠다. 

2. 창업의도
창업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을 통해 이루어지

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이며[13], 

창업단계의 첫 단계에 해당하는 창업의도

(entrepreneurial intent)에 관련된 사항을 이해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하다[14]. 즉 창업을 하려면 개인이나 집단

이 창업을 결정하고 실천해야 하며, 개인이나 집단의 

창업 의사결정과 행동이 있기 위해서는 창업의도가 선

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창업의지 또는 의도는 

창업과정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

으며, 창업과 관련된 모든 행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

고 있는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창업의도는 실질적인 

창업이 아니라, 미래에 스스로 창업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장래에 창업하고자 하는 열망과 기업가

적 행동으로 표출할 가능성을 나타낸다.

창업과 창업의도와의 관계는 사회심리학자들이 제시

한 의도적 행동모델에서 이론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의도가 행동을 예측한다는 가정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Fishbein과 Aizen의 

계획된 행동모델(Theory of Planned Behavior)에 의해 

설명된다[15]. 계획된 행동모델에 따르면 행동은 계획

된 행동이고 인지적 과정이며, 의도는 계획된 행동의 

실행여부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는 변수이다. 그리고 

Shapero의 창업이벤트모델(entrepreneurial event 

model)도 개인의 창업의지와 창업행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16]. 이처럼 창업의도가 창업에서 매

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학문적 관심이 

증대하여 왔고, 창업의도의 결정적 요인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다뤄져 왔다. 

창업은 창업자의 개인적 요인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

으며, 개인의 특성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

진다고 할 수 있다. Naffziger 등[17]은 전체 창업과정

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창업가 개인의 특성, 가족관

계와 같은 개인적 환경, 창업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개인의 목표,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자금확보의 

용이성과 같은 사업의 환경, 사업 아이디어, 창업이 가

져 올 이익 등의 성과에 대한 기대 등 다양한 요인을 제

시하고 있다. Reynolds[18]는 창업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경제적 환경, 개인의 삶과 경력환경, 

개인의 성향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택사스대학(University of Texas)의 Hallam교

수 등[19]이 Shapero의 창업이벤트모델과 Luthje등[20]

의 모델을 기초로 제안한 ACE모델(ACE Model : A 

Model for Accelerating  Collegiate Entrepreneurship)

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그 과정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그림 1]. 

모델에 따르면, 창업의 바람직함(perceived 

desirability), 개인의 행동성향(propensity to act), 그리

고 가능성이 있다고 느끼는 정도(perceived feasibility)

가 창업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 이

들 변수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교육부문에서 창업교육, 사례연구, 성공한 초청연

사들의 강연 등은 창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고, 이는 개인의 기대하는 결과(expected 

outcomes)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창업환경에서 실무에 대한 교육이나 경험은 

개인의 능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기효능감

(self-efficacy)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펀딩(funding), 

멘토링(mentoring), 보육(incubating) 등을 위한 지원시

스템의 준비와 시장진입장벽에 대한 인지는 가능성

(perceived feasibility)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특성

(personality trait)은 개인의 행동성향(propensity to 

act)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는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근본적인 영향요인들

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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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CE모델(A Model for Accelerating  
Collegiate Entrepreneurship)

자료: Influencing entrepreneurial intent for new technology 
intrapreneurs and entrapreneurs in a university 
environment에서

창업가의 개인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Cromie와 O’Donoghue는 Caird[21]의 

연구 등에 기반한 실증연구를 통해 창업가의 7가지 개

인특성으로 성취욕구(Need to achieve), 통제위치

(Locus of Control), 자율욕구(Need to Autonomy), 창

의성(Creative Tendency), 계산된 위험감수성

(Calculated Risk Taking), 모호성의 수용(Tolerance 

for Ambiguity), 그리고 자신감(Self-Confidence)을 제

시하였다. Mohar Yusof 등[22]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기업가적 성향(entrepreneurial 

inclination) 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에서 위험감수성

향, 창의성, 성취욕구, 모호성의 수용, 그리고 통제위치

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은 크게 심리적 특성을 포함한 개인적 특성, 사회적 

관계 또는 지지, 그리고 환경적 요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들 요인들 중 개인의 심

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이들 변수와 창업의도 간의 영향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아직 은퇴하지 않은 

중년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미래에 있을 

환경요인과 같은 변수들을 고려하는 데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개인의 심리적 특성들 중 성취욕구, 통

제소재, 위험감수성향, 그리고 혁신성을 그 영향변수로 

채용하였다.

2.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1 성취요구 
개인특성 중 성취욕구(need for achievement)가 기업

가정신과 관련될 것이라는 예상과 연구는 어느 특성보

다도 먼저 시도되었으며[23], 창업가가 보다 높은 성취

욕구를 가졌을 것이라는 믿음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

다[24]. 따라서 이 같은 성향을 가진 개인은 그렇지 않

은 사람보다 창업에 대한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그리고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과 관련

된 많은 연구에서, 비록 그 대상과 조직이 다름에도 불

구하고, 성취욕구와 창업의도 간에 일관된 관계가 있음

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조영준과 이승희[25]는 대학생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개인의 성취욕구와 위험감수성 

그리고 사업전략의 준비정도가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상권 등[26]은 

호텔조리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조리사들의 경력, 

창업에 관한 조리사들의 자기효능감, 도전정신, 창업지

식 그리고 창업자금의 준비정도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2.2 통제소재
통제소재(locus of control) 란 일반적으로 개인이 자

신의 삶에서 어떤 사건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느

끼거나 자신과 관련이 없어서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정도를 말하며, 어떤 사건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개인을 내적통재소재(internal locus of control)라

고 하고 어떤 사건이 우연, 운, 또는 운명 등의 결과라고 

믿는 사람을 외적통재소재(external locus of control)라

고 한다[27]. 많은 연구에서 내적통제소재가 창업의도

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28].

박시사와 강성일[29]은 여행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적자본(성별, 연령, 소득, 교육수준, 근무

경험 등) 중 성별과 연령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개인

의 심리적 요인(성취욕구, 내적통제소재, 자기효능감) 

중 내적통제와 자기효능감이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 것

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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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위험감수성향
위험감수성향 (propensity to take risk)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사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불확실성에

도 불구하고 과감한 의사결정과 행동을 추구하는 성향

을 말하며[30], 창업가의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에서 가

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요인이다[31]. 따라서 위험감수

성향이 강한 창업자는 검증되지 않은 사업, 즉 위험성

이 높은 사업이라도 주저하지 않고 추진해보고자 하는 

의욕이 넘친다.

많은 경제와 기업가정신관련 연구문헌에는 위험부담

(risk-taking)을 기업가의 특성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최양림과 하규수[32]는 직장인들의 은퇴 후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연구에서 개인의 심리적 

요인(위험감수성향, 직업가치, 자기효능감) 중 위험감

수성향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환경적 요인(사회

경제적 위기, 부정적 창업인식, 고용불안정성) 중 부정

적 창업인식과 고용불안정성이 창업의도에 부(-)적 영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성창수와 김진수[33]는 중소기업청이 운영하

는 ‘시니어창업 스쿨’을 이수한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창업가의 위험감수성은 창업태도(창업에 대

한 매력, 창업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 등)를 통해 창업의

도에 영향을 미치고, 창업역량(기회포착, 창의성, 문제

해결능력, 리더십과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 등)은 창

업태도, 인지된 행동통제(창업과정에 대한 자신감)을 

통해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

다.

2.4 혁신성
혁신성(innovativeness)이란 사업을 새롭고 독특한 

방법으로 행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이고[34], 슘페터에 

의하면 기업가적 특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35]. 기

업가정신관련 연구문헌에 의하면 기업가는 기업가가 

아닌 사람들에 비해 훨씬 혁신적이라고 한다[36]. 

관광관련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특성과 창

업의도와의 관계를 규명한 이정원 등[37]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구성된 창업특성요인으로 혁

신성, 자기효능감, 위험감수성향, 내·외적 통제성, 그리

고 성과지향성의 6개의 요인을 확인하였으며, 이들 요

인들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남성의 경우 모든 요인이 창

업의도를 설명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 혁신성, 자기효능

감 그리고 성과지향성 만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2.5 가족지지 
최근 조직과 전략을 연구하는 경영학자들 사이에 사

회적 자본이 기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자원의 하나

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벤처기업의 여러 가지 경영상 

어려움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역량으로 인식되면서 사

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38]. 

가족이 제공하는 기능의 하나인 가족지지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으로 가족이 제공하는 도움과 원조를 

의미한다[39]. 즉,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랑과 돌봄, 정보, 물질적 원조 등을 제공하고 교환하

는 기능 모두를 포함한.[40]. 이처럼 가족은 사회적지지 

기능을 수행하는 일차집단의 가장 좋은 표본이고, 상호

책임감, 돌봄과 관심, 밀접한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지

지, 애정, 안전을 공급하는 특성을 가진다[41]. 

김미숙과 김영국[42]은 관광관련 대학생들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통제위치, 가족역할모델 즉, 창업한 가

족과 함께 성장한 개인, 교육 즉, 창업에 대한 교과과정

의 적절성, 다양성, 정보제공 정도, 조직적 요인 즉, 창

업에 대한 학교의 정책적·인력·시설의 지원정도, 그리

고 자기효능감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하였다. 그리고 하규수와 윤백중[43]은 대학생의 창업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인식이 창업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본 결과, 창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

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인 태도는 

부(-)의 영향을 미치며, 시장에 대한 전망은 창업태도

와 창업의도 간의 영향에 조절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

였다. 

이승배와 유왕진[44]은 중소기업 창업자의 사회적 자

본이 창업의도와 기회발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에서 약한 유대관계(구조적관계)와 인지적 차원(창업

조직 구성원간의 비전공유의 정도)이 창업의도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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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남춘애 등[5]은 

청소년의 사회적지지(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2.6 창업효능감 
창업효능감(entrepreneurial self-efficacy)은 자기효

능감(self-efficacy)의 특수한 형태로서 최근 창업연구

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는 중요란 개념 중 하나이며, 창

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역할과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는 신념의 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창업효

능감은 창업의도의 형성을 예측하고 창업의도가 창업

행동으로 실현되는 가능성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45]. 하지만 

창업효능감이 기업가의 행동과 성과에 대한 예측력이 

크고 창업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임에도 불

구하고 현재 실증적 검증이 미흡한 실정이다.

창업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도전적인 상황을 자기 생

각을 펼쳐나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Krueger와 

Brazeal[46]은 예비창업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조건의 

하나로 제안했다. 유봉호[47]는 청년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 즉, 위험감수성, 진취성, 내적 통제소재, 그리고 내

재적 동기가 창업효능감의 선행변수이고, 창업효능감

은 창업성공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Ⅲ. 연구의 설계 

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 개인의 심리적 특성들 중 

성취욕구, 통제소재, 위험감수성향, 그리고 혁신성을 독

립변수로 채택하였으며, 이들 변수와 창업효능감 그리

고 창업의도 간의 영향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는 

이론적 배경에서 기술하였듯이 아직 은퇴하지 않은 중

년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미래 환경요인 등

을 고려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은

퇴 후 개인의 생활에서 가족 지지가 매우 중요하고[48],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가족 지지의 역할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최근 성공적 창업의 핵심적 심리 특성으

로 주목을 받고 있는 창업효능감을 창업의도와 함께 종

속변수로 채용하였다.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를 나타낸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독립변수
개인특성

• 성취욕구
• 통재소재
• 위험감수성향
• 혁신성

종속변수
• 창업효능감
• 창업의도

조절변수
• 가족지지

그림 1. 연구모형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2.1 개인특성 
성취욕구는 Mohar Yusof등[22]이 사용한 척도를 상

황에 맞게 우리말로 번역하여 사용했으며, “나는 스스

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나는 내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는데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나

에게는 (항상) 창업자가 되고자하는 성향이 있다” “나

는 지금의 직장에서 퇴직 후 창업을 하고자 하는 계획

을 가지고 있다”의 4문항을 사용하였다.

통제소재도 성취욕구와 마찬가지로 Mohar Yusof 등

[22]이 사용한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나는 나의 삶의 

방향에 대해 강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나 자

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고 믿는다” “나는 성공

이 자신이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다” “나는 내가 확신

하지 않는 것은 결코 하지 않는다” 의 4개 문항을 사용

하였다. 

위험감수성향은 최양림·하규수[32]가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나는 위험이 있을 지라도 새롭고 도전

적인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일단 기회가 주

어졌다고 생각하면 위험이 따르더라도 그 기회를 잡으

려고 한다,” “나는 불확실한 상황이 오면 위협이나 위험

으로 보기보다는 흥미로운 자극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 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상황을 헤쳐 나간다.” 의 4문항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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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의 척도는 Mohar Yusof등[22]이 사용한 척도

를 이용하였으며,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열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나는 새롭고 보다 좋은 접근법을 찾는

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하는 것

을 좋아한다,” 그리고 “나는 창의성을 요구하는 상황에 

도전한다”의 4문항을 사용하였다.

2.2 가족지지 
가족지지는 Cobb[49]의 도구를 강현숙[50]이 우리나

라의 실정에 맞게 보완수정을 한 것을 이미란[51]이 사

용한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나의 가족은 나에게 물질적,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다,” “ 나의 가족은 내가 아플 때 간병, 수발, 병원동

행 등으로 도와준다,” “나는 나의 가족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 그리고 “나의 가족은 나의 의견을 존중해주

고, 나의 고민거리를 도와준다‘의 4개 문항을 사용하였

다.

2.3 창업의도
창업의도는 Mohar Yusof 등[22]이 사용한 척도를 이

용하였으며, “나에게는 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나는 창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창업관

련 정보를 유심히 본다,” “나에게는 창업자가 되고자하

는 성향이 있다,” “나는 지금의 직장에서 퇴직한 후 바

로 창업할 계획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의 직장에서 퇴

직 후 일전기간 준비 후 창업할 계획이다”의 5개 문항

을 사용하였다. 

2.4 창업효능감 
창업효능감은 자신의 창업능력에 대한 개인의 신념

이나 자신감을 의미하며, 측정은 위기대응력과 불확실

성에 대한 도전, 자금관리능력, 창의성, 인간관계 등을 

포함하며 Wilson 등[52]이 이용했고, 김미숙과 김영국

[42]이 사용한 문항으로, “나는 창업에서 여러 문제가 

부딪치면 이를 극복하고 해결할 자신이 있다,” “나는 창

업에서 불확실성과 위험상황에서도 확실한 의사결정을 

수행할 자신이 있다,” “나는 창업과정에서 자금을 잘 관

리할 자신이 있다,” “나는 창업과정에서 문제에 부딪치

면 창의적으로 해결할 자신이 있다,” 그리고 “나는 직원

들을 격려하여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자

신이 있다”의 5문항을 사용하였다. 

2.5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 있는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등), 정부기관 등의 공공기관, 그리고 일반기업

에 근무하고 있는 40세 이상 60세 이하의 중년들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

된 350부의 자료 중에서 결측값이 없는 34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자료의 분석은 통계패키지 프로그램

인 SPSS(Ver. 18.0)를 활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

뢰도 분석, 그리고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

다. 

4.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본 연구는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다.

4.1 개인특성
개인특성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표 1]과 같이 고유

치 1.0이상인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총 16개 문항의 

요인 적재량이 0.5이상으로서 제거된 문항은 없었다.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4개 요인은 전체 분산의 72.684%

를 설명함으로써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 검증 결과 Cronbach's α계수가 혁

신성 0.911, 성취욕구 0.868, 위험감수성향 0.859, 통제소

재 0.815로 나타났으며, 개인특성을 구성하는 측정항목

의 신뢰도 수준은 높은 편이었다.

4.2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도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요인분석에서 고유치 1.0이상인 2개의 요인

이 도출되었고, 총 10개 문항의 요인 적재량이 0.5이상

으로서 제거된 문항은 없었다.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2개 요인은 전체 분산의 

77.595%를 설명함으로써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

었다.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 검증 결과 Cronbach's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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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설문항목
요인적
재량

고유치
분산 %
(누적분산)

신뢰 
계수

창업
효능감

나는 창업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창의적으로 해결할 자신이 있다. .865

3.898 38.975
(38.975) .928

나는 창업에서 불확실성과 위험상황에서도 확실한 의사결정을 수행할 자신이 있다. .858
나는 창업에서 여러 문제가 부딪치면 이를 극복하고 해결할 자신이 있다. .858
나는 창업과정에서 자금을 잘 관리할 자신이 있다. .845
나는 창업에서 직원들을 격려하여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자신이 있다. .841

창업
의도

나에게는 창업자가 되고자하는 성향이 있다. .903

3.862 38.620
(77.595) .924

나는 창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창업 관련 정보를 유심히 본다. .892
나에게는 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869
나는 지금의 직장에서 퇴직한 후 바로 창업할 계획이다. .834
나는 지금의 직장에서 퇴직 후 일정기간 준비 후에 창업할 계획이다. .738

표 2.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도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분석 결과

요인 설문항목
요인
적재량

고유치
분산 %
(누적분산)

신뢰 
계수

혁신성

나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하기 좋아한다. .842

3.111 19.442
(19.442) .911나는 창의성을 요구하는 상황에 도전한다. .803

나는 항상 새롭고 보다 좋은 방법을 찾는다. .778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열정적으로 받아들인다. .772

성취
욕구

나는 사회생활에서 높은 지위를 얻고 싶다. .882

3.070 19.188
(38.630) .868나는 나의 신분과 명망을 높이는데 관심이 있다. .832

나는 내가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736
나는 높은 수익을 올리는데 항상 관심이 있다. .696

위험
감수
성향

나는 일단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위험이 따르더라도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한다. .843

2.848 17.798
(56.428) .859나는 불확실한 상황이 오면, 위협이나 위험으로 보기보다는 흥미로운 자극으로 간주한다. .822

나는 비록 위험이 있을지라도 새롭고 도전적인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788
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나아지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상황을 헤쳐 나간다. .637

통제
소재

나는 나의 삶의 방향에 대해 강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777

2.601 16.256
(72.684) .815나는 내가 확신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다. .752

나는 나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고 믿는다. .738
나는 성공이 자기 자신의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한다. .627

표 1. 개인특성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분석 결과

요인 설문항목 요인적재량 고유치
분산 %
(누적분산)

신뢰 계수

가족지지
나는 나의 가족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 .943

2.949 73.719
(73.719) .869나의 가족은 내 의견을 존중해주고, 나의 고민거리를 들어준다. .911

나의 가족은 내가 아플 때 간병, 수발, 병원동행 등으로 도와준다. .901
나의 가족은 나에게 물질적,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다. .647

표 3. 가족지지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분석 결과

계수가 창업효능감 0.928, 창업의도 0.924로 나타났으

며,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도를 구성하는 측정항목의 신

뢰도 수준은 매우 높았다.

4.3 가족지지
가족지지의 요인분석 결과 [표 1]과 같이 고유치 1.0

이상인 1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총 4개 문항의 요인 

적재량이 0.5이상으로서 제거된 문항은 없었다.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가족지지’ 요인은 전체 분산의 

73.719%를 설명함으로써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

었다. 신뢰도 검증 결과 Cronbach's α계수가 0.869로 나

타남으로써 측정항목의 신뢰도 수준은 높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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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개인특성이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개인특성이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결과

를 [표 4]에서 보면, 회귀모형은 F=7.822로서 p<.001에

서 유의하였고, 종속변수에 대하여 독립변수가 31.4%

의 설명력을 갖고 있었다. 개인특성의 성취욕구

(t=3.775, p<.001)와 위험감수성향(t=2.011, p<.05), 통제

소재(t=2.217, p<.05)가 창업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취욕구(β=.194)의 상

대적 영향력이 가장 높았으므로 성취욕구가 높을수록 

창업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위험감수성향과 통제성향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혁신성은 창업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위험감수성과 내적통제소재

가 창업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유봉호[47]의 연구결

과와 유사하다. 따라서 개인적인 특성으로 사회생활에

서 높은 지위를 얻고 싶거나 신분, 명망을 높이는데 관

심이 있는 등 성취욕구가 높고, 어떤 위험이 따르더라

도 기회를 잡으려 하거나 도전적인 일을 좋아하며, 자

신의 삶의 방향에 대해 강한 통제력을 갖고 있는 것이 

창업에 대한 효능감을 높인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표 4. 개인특성이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B β t

개인특성
혁신성 .104 .096 1.473
성취욕구 .253 .236 3.775***

위험감수성향 .130 .124 2.011*
통제소재 .165 .142 2.217*

F 7.822***
R2 .314
△R2 .182

*p<.05, **p<.01, ***p<.001.  1)비영리단체=0으로 함, 2)사원급=0으로 
함.

2. 개인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회귀모형은 [표 5]에서와 같이 F=9.876으로서 p<.001

에서 유의하였고, 종속변수에 대하여 독립변수가 

36.6%의 설명력을 갖고 있었다. 이는 1단계보다 28.0% 

증가한 결과였으며, 개인특성의 모든 요인이 창업의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혁신성(t=2.714, p<.01)과 성취욕구(t=6.064, p<.001), 위

험감수성향(t=8.725, p<.001)은 창업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혁신적인 성향과 개인적인 성취욕구

가 높고 위험감수성향이 높을수록 창업의도가 높아지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창업의도에 대한 위험감수

성향(β=.516)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므로 창업

의도의 경우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개인의 성향이 무

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통제

소재(t=-3.068, p<.01)는 창업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통제소재가 높은 사람일수록 창업의도가 

낮아지고 있었다. 통제소재의 경우 자신의 삶의 방향에 

대해 통제력을 갖고 스스로 확신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성향으로서 ‘창업’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대한 도전

보다는 다른 형태로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5. 개인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B β t

개인특성
혁신성 .221 .170 2.714**
성취욕구 .469 .365 6.064***

위험감수성향 .652 .516 8.725***
통제소재 -.265 -.189 -3.068**

F 9.876***
R2 .366
△R2 .2

*p<.05, **p<.01, ***p<.001.
1)비영리단체=0으로 함, 2)사원급=0으로 함.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조영준과 이승희[25]등, 최양

림과 하규수[32], 성창수와 김진수[33], 이정원[37]등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단 통제소재는 박시사와 강성일

[29]의 연구에서는 정(+)의 영향을 나타낸 것과 달리 나

타났다. 이는 박시사와 강성일은 대상이 30세 이하가 

대부분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40세 이상 60세 이하 중

년을 대상으로 한데 기인한 것으로 추론된다. 

3. 개인특성과 창업효능감의 영향관계에서 가족지
지의 조절효과

개인특성과 창업효능감 간의 영향관계에서 가족지지

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조절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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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독립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t B β t B β t

혁신성 .104 .096 1.473 .086 .079 1.222 .067 .062 .947
성취욕구 .253 .236 3.775*** .217 .203 3.204** .195 .183 2.867**

위험감수성향 .130 .124 2.011* .130 .123 2.024* .162 .154 2.405*
통제소재 .165 .142 2.217* .127 .108 1.681 .113 .097 1.458
가족지지 .161 .149 2.692** .141 .130 2.362*

혁신성*가족지지 .133 .115 1.356
성취욕구*가족지지 .225 .234 2.666**

위험감수성향*가족지지 .091 .081 1.176
통제소재*가족지지 .092 .092 1.012

F 7.822*** 7.936*** 7.134***
R2 .314 .329 .349
△R2 .015 .020

*p<.05, **p<.01, ***p<.001.  1)비영리단체=0으로 함, 2)사원급=0으로 함.

표 6. 개인특성과 창업효능감의 영향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첫째, 1

단계 모형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통제한 후 개

인특성을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둘째, 2단계 모형에서

는 조절변수인 가족지지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회귀

분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 모형에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는데, 상호작용항의 다중공선성을 줄이기 위해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특성과 

가족지지를 센터링한 후 두 변인을 곱한 값을 분석에 

투입하였다.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는 조절변수와 상호작용항을 모

두 투입한 회귀모형을 분석하여 판단하였다. 즉, 조절변

수는 유의하지 않으나 상호작용항이 유의하면 순수조

절변수(pure moderator)이고, 조절변수와 상호작용항

이 모두 유의하면 유사조절변수(quasi moderator)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조절변수만 유의하다면 이는 독립변수

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며, 조절변수와 상호작용항 모

두 유의하지 않으면 가족지지의 조절효과가 없는 것이

다. 또한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지 않은 2단계 모형과 상

호작용항을 투입한 3단계 모형의 결정계수의 변화량을 

통해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개인특성이 창업효능감

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

한 결과[표 6], 2단계 모형에서 가족지지의 추가 투입 

시 F=7.936으로서 p<.001에서 유의하였고, 창업효능감

에 대하여 32.9%의 설명력을 보여 1단계보다 1.5% 증

가하였다.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한 3단계 모형의 

경우 F=7.134로서 p<.001에서 유의하였고, 창업효능감

에 대해 34.9%를 설명함으로써 2단계보다 2.0% 증가하

여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개인특성의 성취욕구

(t=2.867, p<.01)와 위험감수성향(t=2.405, p<.05)이 창

업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조절변수인 가

족지지(t=2.362, p<.05)도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또한 성취욕구와 가족지지의 상호작용

항(t=2.666, p<.01)이 창업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

으로써 가족지지는 성취욕구와 창업효능감 사이에서 

유사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명력의 증가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면서 성취욕구와 가족지지의 상호작용항이 

창업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가족지지는 

개인특성이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사이에서 부분

적으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3

인 ‘가족지지는 중년 직장인의 개인특성과 창업효능감 

간의 영향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는 일부 채

택되는 결과를 보였다.

4. 개인특성과 창업의도의 영향관계에서 가족지지
의 조절효과

개인특성과 창업의도 간의 영향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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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독립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t B β t B β t

혁신성 .104 .096 1.473 .086 .079 1.222 .067 .062 .947
성취욕구 .253 .236 3.775*** .217 .203 3.204** .195 .183 2.867**

위험감수성향 .130 .124 2.011* .130 .123 2.024* .162 .154 2.405*
통제소재 .165 .142 2.217* .127 .108 1.681 .113 .097 1.458
가족지지 .161 .149 2.692** .141 .130 2.362*

혁신성*가족지지 .133 .115 1.356
성취욕구*가족지지 .225 .234 2.666**

위험감수성향*가족지지 .091 .081 1.176
통제소재*가족지지 .092 .092 1.012

F 7.822*** 7.936*** 7.134***
R2 .314 .329 .349
△R2 .015 .020

*p<.05, **p<.01, ***p<.001.  1)비영리단체=0으로 함, 2)사원급=0으로 함.

표 7. 개인특성과 창업의도의 영향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개인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가족지

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2단계 모형에서 가족지

지의 추가 투입 시 F=9.566으로서 p<.001에서 유의하였

고, 창업의도에 대하여 37.1%의 설명력을 보여 1단계보

다 0.5% 증가하였다.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한 3단

계 모형은 F=7.995로서 p<.001에서 유의하였고, 창업의

도에 대해 37.5%를 설명하여 2단계보다 0.4% 증가함으

로써 증가량이 미미하였다. 

개인특성의 혁신성(t=2.796, p<.01)과 성취욕구

(t=5.433, p<.001), 위험감수성향(t=8.001, p<.001), 통제

소재(t=-3.119, p<.01)가 창업의도에 대해 유의한 결과

를 보였으나, 조절변수인 가족지지와 상호작용항의 경

우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즉, 개인특

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사이에서 가족지지의 조

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개인특성, 가족지지,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도 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개인특성, 가족지지, 창업

효능감 및 창업의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t-test와 분산

분석(ANOVA)을 이용하였다. 각 요인의 평균점수를 

분석 시 투입하였으며, 모집단이 2개 이하인 성별과 배

우자유무, 자녀동거여부, 종교 유무는 t-test를 실시하

였다. 3개 이상의 집단으로 구성된 연령과 학력, 건강상

태, 연평균 소득, 직장 업종, 직급, 재직기간은 ANOVA

를 실시하였고, Scheffé법을 이용하여 사후다중비교를 

하였다.

5.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지지 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지지의 차이를 분석

한 결과를 정리하면, 가족지지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학력, 배우자유무, 자녀동거여부, 종교유무, 건강상태, 

연평균 소득, 재직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성별, 

학력, 직장 업종 및 직급에 따른 가족지지의 차이는 나

타나지 않았다. 

5.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창업효능감 및 창업 의
도 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개인특성, 가족지지, 창업 

효능감 및 창업의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특성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일부 변인에

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위

험감수성향에 차이가 있었고, 연평균 소득에서는 혁신

성과 성취욕구의 차이를 보였으며, 직장 업종별로는 성

취욕구와 통제소재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학력과 건강

상태, 직급에 따라서는 개인특성의 요인인 혁신성과 성

취욕구, 위험감수성향, 통제소재 모두에서 차이가 있었

다. 

둘째, 가족지지는 학력과 배우자유무, 자녀동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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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유무, 건강상태, 연평균 소득, 재직기간에 따른 차

이가 있었으나, 성별, 학력, 직장 업종 및 직급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의 일부 변인에서 차이를 보였다. 학력과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창업효능감에서 차이가 있었고, 성별, 직장 업

종, 재직기간에 따라서는 창업의도의 차이가 있었으며, 

현 직장에서의 직급별로는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 모

두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V.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중년 직장인의 퇴직 후 창업효능감과 창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 이들 요인들과 

창업 효능감과 창업의도와의 영향관계, 그리고 가족지

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여 시니어 창업에 관련돤 정책 

마련과 시니어 개인들의 창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

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대학생들이나 젊은 

층 관련 연구논문이 대부분이었고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창업관련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었다. 게다가 시니

어를 대상으로 창업 효능감과 창업의도를 동시에 조합

한 연구는 본 연구가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었다. 연구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를 살펴

보면, 개인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직급이 낮은 경우

(대리급) 창업 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재직기

간이 길수록 부(-)의 영향을 미치고, 성취욕구, 위험감

수성향 그리고 통제소재가 강할수록 창업효능감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과 유사

한 결과이며, 재직 기간이 길수록 부(-)의 영향을 미치

는 것은 조직에 오랜 기간 적응한 결과 성취욕구라든가 

위험감수성향 등이 낮아진 결과로 추론된다. 둘째, 창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를 살펴보면, 직업이 공

무원인 경우, 직급이 차장급 이상인 경우에 그리고 개

인적 특성으로 혁신성이 높고, 성취욕구가 강하고, 위험

감수성향이 강할수록 창업의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

는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한편 통재소

재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들

과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이 30

세 이하의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데 비해 본 연구는 40

세 이상의 중년을 대상으로 한데 기인한 것으로 추론된

다. 그 이유는 창업의 위험 부담을 잘 인지하고 있어 신

중을 기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추론된다. 셋째, 가족지

지는 성취요구와 창업효능감 간의 관계에서만 정(+)의 

조절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 째, 인구사회학

적 특성에 따른 개인특성, 가족지지, 창업효능감 및 창

업의도의 차이 분석은 다음과 같다. 가) 개인 특성은 인

구사회학적 특성의 일부 변인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 가족지지는 성별, 학력, 직장 업종 및 

직급 외에서는 모두 차이를 나타냈으며, 다) 창업효능

감과 창업의도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일부 변인에서 

차이를 보였다(자세한 내용은 통계결과 참조). 

본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한 이론적 고찰과 실증연구를 통

해 시니어들의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심리적 요인을 규명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선

행 연구들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창업효능감과의 영향관계에서 건강상태가 좋을

수록, 직급이 낮은 경우 창업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재직 기간이 길수록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난 것은 직장생활이 길어지고 나이가 들수록 

창업에 대한 자신감이 줄어든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

겠다. 따라서 시니어들의 창업을 늘리기 위해서는 창업

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통제소

재가 클수록 즉, 내적 통제소재가 강할수록 창업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개인들이 

연륜이 많아지면서 창업성공이 매우 어렵다고 하는 점

을 잘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추론된다. 따라서 창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들을 성공 사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

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한계는 가설검증을 위한 설문 

대상을 특정 지역 즉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 한정해

서 시행한 점과 설문위주로 수행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

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면접을 통해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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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한 점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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